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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사랑 입니다. 2009년 9월 4일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선생님께 주라고 하시면서 선
생님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선생님도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신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러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심정이 애탄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늘 기도한다. 너가 내 심정 
받아 듣고 적기만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
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옵니다. 오늘 이 사랑이 통해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또 한번 섭리사
에 들려줄까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왜 이리 저는 눈물이 날까요? 언제쯤 저도 아버지께 면목서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지상세계에서 천국을 만들어 천국누리며 살까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이 
시간 나는 제일 기쁘고 평안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마음 위로 받으셨나이까? 아직도 이들이 아버지 의식치 않고 혼자 기도합
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 통해 꼭 다시 가르칠께요.

저 세상은 둘러 보셨습니까? 참담합니다. 무어라 아버지께 고백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저도 아버지께 선생과 같은 마음으로 1년만 참으소서 애
원하나이다. 정말 잘 하겠나이다. 정말 잘 하겠나이다.

아버지여, 힘을 내소서. 희망 가지소서. 내가 아버지께 희망이요, 섭리사가 희망이지 않습니까? 더 희망되
어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지구 세상 포기치 말아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저는 매일 매일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곳에서 머물게 하고, 저
도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고통을 받아요. 그렇치만 아버지도 저를 십자가에 늘 못 박지 
않으십니까? 모두를 구원하기위한 희생양으로요.

기꺼이 되어 드리겠나이다. 기꺼이 아버지께 그 고통의 재물 되어 드리겠나이다. 아버지 세상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내가 무엇인들 못 하겠나이까? 섭리사 버리지 말아 주소서. 백이 되어 가고 있습니
다. 아버지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이 역사해 주셔서 역사해 달라 말하기도 민망하오나 어머니 없
이 내가 어찌 하늘아버지 역사 이루어 가겠나이까?

내 어머니여, 용서하소서. 성령 잃어버린 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올라오고 있사오
니 이 마지막 때에 더 특별히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애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세상가운데 섭리가운데 하시고픈 것과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아버지의 몸이 되어 뛰겠습
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매일 뜁니다. 쉬지 않고 달리겠나이다. 영의 몸이 부르트로록 일하지만 더 하겠
나이다. 섭리사를 통한 역사를 기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사랑하나이다. 함께하
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 사랑, 사랑뿐입니다. 아버지, 요즘 아버지 심정을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은요?



아버지, 정말로 제가 더 뛰겠사오니 걱정 마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직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선생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 대로 그 뜻대로 기도하는 섭리사 되길 기도합니
다. 감사합니다.)


